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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경영권 갈등으로 표대결
법원, 강문석씨 주주제안 주총의안 상정 판결 … 부자갈등 새 국면

3월 중순 열리는 동아제약 주주총회에서 강신호 회장과 둘째아들 강문석 수석무역 전 대표가 경영권을 둘러

싸고 표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강문석 전 대표가 제기한 이사 후보자 추천 주주제안의 동아제약 정기주총 의안상정 요구 가처분 신

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수석무역은 “법원이 동아제약 이사회의 주주제안 거부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월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강문석 전 대표의 주주제안 내용을 주총 소집통지공고에 넣어 재소집 통지 공고를 해

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이사회를 소집해 정기주총의 의안과 일정을 잡아야 한다.

동아제약은 이사회를 열어 강문석 전 대표가 동아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여준 경영부실을 비판하며 

제시한 주주제안을 거부했었다.

이에 맞서 강문석 전 대표는 서울북부지법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과 <동아제약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경영권 갈등이 빚어졌었다.

수석무역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주주제안이 법으로 보장된 주주의 권리

임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수석무역 관계자는 “동아제약 정기주총이 법규와 절차를 존중하는 가운데 적법하게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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